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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對陳土繹的著作中‘其對前A在陰陽五行論中末開發的內容所進行的發揮方面的鼎究得出以下結

論;

陳士繹主張陰陽顯倒說, 認짧j順生遊死之常的變化會引훨)I없之有死和행之有生的現象, 且陰陽互銀的關

係是其根源所在. 陳~所主張的五行中相生關係많可薦相克關係, 相克關係又可寫相生關係的理論, 招寬

T五行理論的隔究範鷹. 陳民主張生中之克的理論, 認罵在相生關係中, 若本熾無水, lt!J無法生其子$$, 而

反害子緣. 陳~主張克中之生的理論, 認鳥llf克土與土生땀的關係都成立, 若木克二!:JIU±得以짧通, 土得

生氣而뺨可生士 --%&亦有與此相同的關係. 陳&主張生不全生的理論, 認篇뽑水不僅生府, 還生其餘職網,

雖罵生命活數之根本. {!!.活動過度會使賢水柱觸, 從而危及生命. 陳£主張克不全克的理諸, 認罵賢火不

僅克心火, 遺克其餘藏略, l'SI此賢火過〕E雖然會危及陽船, 但煩及有限, 不會便之完全受賴‘ 陳~主張生훌 

克而不敢生的理論, 認罵相克之力過彈則짧週相生, 當治續時廳編其相克之力, 或補其受克之熾. 陳民主

騙克뿔生而不敢克的理論, 認‘篇相生之力過彈則|웹追相克作用正常짧揮, 當治擔時應補其母而狂其子, i寫

其克子之職, 1JJ需顧護子職‘ 陳士繹能狗靈活運用擬뼈的生中有克與克中有生的理論, 在辦옹풍中運用自如. 

關鍵詞 ; 陳士鍾‘ 택윷g륭표行論, 陰蘭互根 生中有克1 克中有生1

I . 績 論
빼kliJ, 張介흉f 李中樣, 吳有性, *쫓希羅, 馬時, 張觸,

陳士繹, 呂짧良, 張;?;;總, 짧又影, *권琴, 葉桂, 옳혈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醫家들은 陳士繹의 學術

思想의 形成어] 모두 li] 교적 큰 影響을 미 쳤다고 

明淸짧期에 있어서 江蘇省 및 斯江省 -帶는 할 수 있다. 陳土繹은 -生동안 遊歷을 좋아하여 
中醫學術야 비교적 緊昌한 地城으로서 影響力있 全題의 많은 곳에 간 적아 있었고, 자는 곳마다 
는 醫家들이 많야 냐타났다. 예플 들면 짧己, 趙‘ 醫癡行寫를 行하는 동시에 名醫를 찾아 뚫問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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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더l 한 地城어|서 오랫동안 매불곤 하였다 現存

의 陳士繹의 著作을 동하여 그의 學術思想의 內

的精神을 본다면, 그가 同時代 및 前時代 醫家들 

의 學術뽑、想을 繼承한 基鍵위에 長期間의 臨庫經

驗을 통하여 形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술사상의 특정은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을 자유자채로 운 

용하여 辦M에 活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 

지의 陰陽五行은 相生과 相克에 있어 기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혹 그 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職뼈에 적용하여 자유자재로 운용한 사 

람은 거의 드물었다. 진사탁은 오장, 육부사이에 

五行의 相生과 相克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변증논 

지에 活用하였는데 이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그 만의 독특한 학숲적 특정이 된다. 이에 서자는 

그의 저서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이콘과 염상적 

활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 本 論

陳土繹의 陰陽五行學說어l 대한 理解는 中醫學

理論의 內容을 豊富히 하였고, 풍시에 理論을 發

展시키가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認識은 그가 生

命을 짧識하고 흉病을 認識하며 辦證論治플 進行

하는 指導뽑、想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의 陰陽

五行學說에 대한 理解는 그의 모든 著書에서 普

遍的으로 應用되었고 그가 辦證論治하는 核心精

隨로 되었다. 

1) 陰µ~r~it셈~.況 

그는 陰陽學說을 理解함에 있어서 “陰陽顆倒”

說을 提起하였는데, JmjlJ란 뒤 집 힌다는 뜻으로 陰

陽의 원리가 반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는 r外

經微言·陰陽願jlJ篇」어1 샤 “乾坤之道는 不外男女하 

고 男女之道는 不外陰陽하고 陰陽之道는 不外!|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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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효하Lj Ji頂則生하고 遊則死也라 陰陽之原은 영n願 

倒之術也니 i!!:A皆順生이나 不知順之有死하고 뽑 

j뾰死나 不知遊之有生。l라 故末老先흉찾I) (건곤의 

이지는 남녀를 벗애나지 않고 남내의 도리는 음 

양을 벗어나지 않고 음양의 도려는 순역을 벗어 

나지 않으니 음양의 이치에 순하변 살고 읍양의 

이치에 거슬랴변 죽는다. 음양의 근웬은 顯倒之術

이나 서l상 사람들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순응하 

여 사나 순응함에 죽음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모 

두 음양의 이치에 거역하면 죽으나 거역함에 삶 

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늙기도 전애 먼 

저 쇠약해 진다.)” 라고 說明하였다‘ 그는 陰陽이 

本來 -體인 故로 道과 順은 서로 轉化할 수 있 

다고 認識하였다‘ 즉 常道로 말한다면 順陰陽則生

하고 遊陰陽則死하지만, 그 本原으로부터 본다면 

陰陽이 본래 -體이기에 遊j順은 可히 轉化될 수 

가 있어 順q:r有死하고 遊q:r有生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바로 陰陽願~I 라고 하였다. F素問·四氣調

神大論」을 보면 “從陰陽則生하고 훨之則死하니 

從之則治하고 뾰之則亂이라 反Jil혔罵遊이니 是馬內

格”2)이라고 하였다. 『黃帝內經』중에 나타난 遊順

에 관한 論述은 天地. 陰陽, 四時! 生機, 淚病, 治

擔 등을 포괄하고 았고, 그 중애는 陰陽轉化의 思

想이 內包되어 있는데, 陳&는 陰陽發生의 차원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陰陽의 互根關係를 說明하였 

다. 그는 또 “遊順探原篇”에서 五行生힘의 理輪을 

憶用하여 이와 같은 陰陽의 轉化關係를 한층 더 

깊이 說明해 주었다 그는 “願倒之術은 흉n探陰陽 

之原也”라 했고 또“陰陽之原者는 용n生빼之道也오 

顆倒之術者는 郞]!없遊之理也나 知顯jlJ之術이변 용n 

可知陰陽之頂훗”3)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五行을 

應用하여 事物의 生뾰順遊의 관겨l릎 說明하였는 

태, “五行은 JI명生不生하고 遊갓염;死하나니 生而不

1) 柳長華, 陳士繹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 

2) 南京中醫學院활經敎隔觸著‘ 黃帝內經素問譯釋 上
海, t海科技出版社 1981. p, 17. 

3) 柳長華, 상꺼l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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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者는 金生水而헨水하고 水生木而헨木하고 木生

火而힘火하고 火生土而힘土하고 土生金而뾰金이 

니 此害生於恩也오 死뼈;死者는 金웹木而生木하 

고 木뾰土而生土하고 土웹水而生水하고 水힘火而 

生火하고 火웹金而生金o] 니 此仁生於義也라 夫五

行깅|볍은 相生而相힘하고 五行之遊은 不웹而不生 

이랜)(오행은 順하면 生하나 不生하기도 하고 遊

하면 死하나 不死하기도 하나니 살리면서도 살리 

지 않는다는 것은 金生水하면서도 金克水 하고, 

水生木 하면서도 水克木하고, 木生火 하면서도 木

克火하고, 火生土 하면서도 火克土 하고, 土生金

하면서도 土克金 하나 이것은 해로움 즉 相克을 

당하는 것이 은혜, 즉 相生에서 생겨난 것이다. 

죽이면서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金克木 하면서 

도 金生木 하고, 木克소 하딴서도 木生土 하고, 

土克水 하변서도 土生水 하고, 火克金 하고 火生

金 하니 이것은 仁 즉 相生이‘ 義 즉 相克에서 생 

겨난 것이다. 무릇 五行之順은 相生 하면서도 相

克 하고 五行之遊은 相克 하면서도 相生 한다. 원 

문의 不웹而不生은 相克而相生의 잘못인 듯 하 

다.}” 고 하였다. 

五行을 天地萬物과 人間에게 適用시키면 그 變

化는 無觸無盡한데, 그 變化의 核心은 즉 生힘이 

라는 두 글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五行

生휩의 관계를 통하여 抽象的인 陰陽願.~J의 漸;웅; 

을 說明한 것을 把握하는 것이 바로 陳많가 提起

한 “Ji떠生不生 遊死不死”를 理解하는 포인트가 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T外隱做言·五行生

헨篇』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꾀、JJf牌師뽑에 配火

木土金水는 非A身之五行乎아 雷公日 請言其變하 

노야다. ~빚伯티 變則又何能盡했리오 試릅其生멜하 

라라 生행之變者는 生中행il1와 휩中生也와 生不

全生也와 웹不全휩也와 生훌웹而不敢生也와 X!J.1흘 

生而不敢웹il1라” 하였다. 이플 냐누어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4) 上同

陳土繹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뼈發 

2) 상생가운데 상극o] 었슴(까1z~'l) 

陳士繹은 T外經微言·五行生힘篇J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티 何以見生中之힘乎아 ~빚伯티 賢生府에 

뽑中無水면 水뼈而火體훗니 llf木受찢o] 면 賢何生

乎아 뺨生心에 llf中無水면 水操而木뚫롯니 心火

無k멍이면 JJf何生乎아 心은 君火也오 包絡은 相火

也라 二火無水변 時엽짧也니 土不得火之生하고 

反得火之害옷라 牌生師金也에 土中無水면 乾土何

以生物고 練石流金하면 不生金하고 反克金횟라 

뼈生賢水也에 金中無水변 死金何以出束고 觸盧飛

未하면 不生水하고 反克水훗라 蓋五行多水則不生

하고 五行無水라도 亦不生也니매) (뇌공이 이르 

기를 相生 가운데 相克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 

까? 기액이 이르기를 賢이 맑을 생함에 뽑속에 

水가 없으면 물이 말라 불이 뜨게 되니 縣木이 

불타게 되면 賢이 어찌 生한다 하겠는가 lff이 ι、

을 생함에 llf속에 水가 없으면 물이 건조하여 나 

무가 타게되니 心火가 타게 된다면 딴이 어찌 生

한다 하겠는가, 心은 君火이고 包絡은 相火이다. 

=火에 물이 없으면 때때로 저절로 불타니 土가 

火에서 生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火의 해침을 

받게 된다. 牌가 關金을 生할대 土속에 水가 없으 

면 마른 土가 어찌 볼건을 생할 수 있는가. 돌을 

녹이고 쇠붙이가 녹아 흐르면 金을 生하지 못하 

고 도리어 土克金 하게 된다. 師가 뽑水를 生함에 

金속에 水가 없다면 죽은 金이 어찌 샘물을 내보 

내겠는가. 화로가 무너지고 수은이 날아가연 金生

水 하지 못하고 도리어 金克水 하게 된다. 대개 

五行에서 물이 많으면 生하지 못하고 五行에서 

물이 없더라도 또한 生하지 못하게 된다. 心火無

뼈의 無뼈은 淡뼈 또는 찢뼈의 잘못 같다j” 

여와 같은 내용을 r石室秘錄·論五行J에서는 

“何以見生中有헨고 賢生府也에 賢之中有火存뚫하 

야 賢水乾챔변 賢不能生llf木롯니 火無水빼l변 則

5) 柳長華, 상게서 . pp.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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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火懶勝하야 }ff木必致受찢燒之祝하니 非生9=1有

힘乎아 治法온 當急補其뽑中之水니 水足而火息하 

면 賢不웹木 而反生木훗리라 府生心也에 府之中

有水(火의 잘못이다)存馬하야 府火操熱하면 jjf不

能生心火훗니 木無水養 ~l]Jff木t올해하야 心火必有

寒冷之廣나 非生中有克乎아? 治法은 當急補其땀 

이니 水足而木III하변 }ff不克火 而反生火봇리라 

心中之火는 君火也오 心包之火는 相火也니 二火

之中애 各有水붉이라. 二火無水 則心播杓而包絡엽 

짧훗니 又何能火生牌뿜之土乎아 火無所養 則=火

熾盛하야 必햄燈頂之害니 此生中有克이 不信然乎

아 治法은 當補其心中之水하야 以生君火하고 更

當補其賢中之水하야 以滋相火나 水足而二火皆安

이면 不去克牌몹之土, 而牌뽑之土엽生훗리라. 牌

士는 克水者也라 然土必4용水싸潤之而퇴라야 可以

生金이라‘ 찌土中無水 ftij過子j℃熱하야 必有j한地千 

里와 爛石流金之잇니 不生金而反克金훗리라, 治法

은 當補其牌陰之水니 使水足以j閔土 而金之氣有所

賢변 應幾金有生ffiJ無克也라1 R퍼金은 生水者也라 

然金亦必4흉水以橋之而後에 可以生水니 써金中無 

水면 HIJ過千剛動하야 必휩懶練太甚하야 쳐쳐盧飛家 

之憂니 不生水而反克水훗라. 治法은 當補其뼈中之 

水니 使水足以濟金 而水之源有所出이변 Bt幾水有

生而無克也라 以上五者는 言生9=1有멜하야 實有至

理니 非漫然立論이라 f(h)賢中無水변 用六味地黃處

大齊j與之오 8꾸中無水면 用四物揚이오 ,c,、며無水면 

用天王補心찌」이오 心包無水면 用歸牌揚이오 牌뽑 

無水변 用六君 四君이오 師經無水변 用生服散이 

냐 짧-而類推之可也라”6)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五緣의 相生 가운데서 母職에 

水가 없으면 子藏이 도리어 해릎 받는다고 설명 

하는 내용인더l 장개빈도 類옆圖寶에서 生中有克

(상생 가운데 相克이 었다)을 설명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所謂生中有克者는 如木以生火나 火勝HIJ木及JJ(

짧하고 火以生土나 土勝則火篇樓滅하고 土以生金

6) 柳長홍1 상게서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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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金勝Qij土無發生하고 金以生水나 水勝則金寫

沈國하고 水以生木이나 木勝則木鳥塞滿니 此其所

以相生者 實亦有所相殘也라7) (이른바 생하는 중 

에 극함이 있다는 것은 예로 들변 나무로써 볼을 

생하나 불이 승하면(지나치게 많으면)나무는 곧 

타버리게 된다. 불로써 흙을 생하나 흙이 승하면 

불은 꺼지고 흙으로써 쇠을 생하나 쇠가 승하면 

흙은 생명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쇠로써 물을 생 

하나 수가 승하면 쇠가 침닉하재 되고 물로써 나 

무를 생하Y- 나무가 승하면 물은 막혀 흐르지 못 

하게 된다 이것은 상생하는 것이 실제로는 서로 

해치는 바가 있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장개밴o] 生中有克은 母가 子플 生하여 

子가 盛하게 되면 母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으로 

陳士繹의 母熾에 水가 없으면 子職을 生하지 못 

하고 克한다는 生中之행과는 약간의 차여가 있다. 

3) tll파 가운데 사I샤l 었습(파니 l之lj:J 

陳士釋은r外經微言·五行生웹篇』에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日 何以見뾰中之生乎아 u皮伯티 Jlf웬土에 

土得木以짧適 則土有生氣옷오 牌휩水아l 水得土而

養積 則土(水)有生基롯오 賢뾰火에 火得水而上濟

HIJ火有神光훗오 ι、행金이나 然뼈金1H흉써、火以徵 

;陳ili오 뼈멜木에 然府木&;4,흉뼈金以軟생I@니 非皆

힘以生之乎아영) {뇌공이 이르기를 相克 가운데 相

生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딴 이 土플 克함에 土가 木의 克함을 얻어서 소 

동이 되면 土가 生氣가 였게되고, 牌가 水를 克함 

에 水가 土의 克함을 얻어서 축적이 되면 水가 

생하는 터전어 있게되고! 뽑이 火플 克함에 火가 

水의 克함을 얻어서 J:濟하면 火가 신령한 빛을 

내고, 心이 麻金을 克하나 師金은 반드시 心火플 

얻어야만 단련이 되고, 뼈가 府木을 克하나 府木

7) 張介췄, 類經圖寶, 서울 成輔社 1982. p. 11 
8) 柳長華, 강게서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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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師金을 얻어야만 베어지고 각여지게 

된다. 土有生基훗에서 土는 水의 잘못인 듯 하 

다.)” 

이상의 내용은 五藏의 相克아 유악하게 작용함 

을 설명한 것이다. 五藏의 生理플 살펴보더라도 

木克土에 의해 땀이 牌를 克하나 府의 統뺀作用 

에 觸tt-이 얘설되고 牌의 運化 기능이 촉잔된다. 

土克水에 의해 牌는 賢을 克하나 牌의 運ff'.it'F用

은 賢浪 의 水i흙과 複歡의 {훔짧를 방지하여 水滅

을 轉輸하고 排出시킨다. 水克火에 이해 賢은 £、

을 克하나 心은 賢水의 克制를 통해 §%濟를 이루 

고 火克金에 의해 心을 師를 克하나 뼈는 心職의 

박동과 心血의 도움으로 氣를 전신에 流布시키며 

金克木에 의해 뼈는 땀을 克하나 뿜血은 師氣의 

도움으로 전신에 공급되고 升發 統빠作用이 麻의 

醒降作用의 도움을 받아 中道를 얻게 된다‘ 

장개빈은 유경도익에서 역시 克中之用을 言及

하고 있는데 그는 “ 所謂克中之用者는 如火之淡

熾는 得水克而成많濟之功하고 金之碩純은 得火克

而成懶練之器하고 木之曲直은 得金克而成훗댐lj之 

材하고 土之嘴慢은 得木克而見發生之化하고 水之

、흩i藍은 得土克而없提障之用하니 此其所以相克者

實又所以相없也라 而五常之德도 亦然하니 如木德

罵仁。l요 金德寫養오 火德寫禮오 水德鳳智오 土

德寫信여니 仁或失於柔故로 以義斷之하고 義或失

於剛故로 以禮節之하고 禮或失於狗故로 以智通之

하고 智或失於許故로 以信正之하니 是皆生克反用

之道也라9J(이른바 극하는 가운데 쓰임이 있다는 

것은 예로 들변 화의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은 불 

의 극함을 얻으면 기제의 공을 이룰 수 있다 쇠 

의 단단하고 무팀이 불의 극함을 얻어 단련된 그 

릇을 이룬다. 나무의 곡직은 쇠의 극함을 얻으면 

베어지고 짝여져 목재플 이룬다. 토의 황량함이 

나무의 극함을 얻으면 발생의 변화룹 이룬다. 물 

의 범람이 흙의 극함을 얻으면 제방의 쓰임을 여 

룬다. 이 것은 상극하는 것야 실제로 또 서로 이루 

9) 張介홈, 상게서- p. 4‘ 

陳士鍾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聞發

는 것이 있음이다. 그러고 오상의 녁 또한 그렇 

다 예를 들면 목의 덕은 인이 되고, 금의 덕은 

의가 되고, 화의 덕은 예가 되며, 수의 덕은 지가 

되고, 토의 덕은 신이 된다. 인은 혹 우유부단함 

에 빠지는 고로 의로써 그것을 결단하고, 의는 혹 

강함에 빠지는 고고 예로 절도있게 하고, 예는 혹 

구차함에 빠지는 고로 지혜로써 그것을 소통시키 

고 지혜는 혹 거짓에 잘못되는 고로 이것은 믿음 

으로써 바로잡으니 이것이 모두 상생과 상극이 

반대로 작용하는 o] 쳐이다)” 

이를 통해 볼때 相克이라는 것은 克을 위한 克

이 아니라 生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必要克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개빈은 相克이 相生이 

되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데 반해 진사탁은 

五熾의 生理를 中心으로 언급한 것이 특정을 이 

룬다. 

진사탁은r石室秘蘇--論五行』에서 克中有生에 

대해서 다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jf克土也에 而)jf木은 非소변 상l何以生고 然而

)jf木末홈不能生土하니 土得木以V힘굶 則土有生氣

훗라. 牌克水也에 而牌士는 非水연 又何以生고 然

而牌土末홈不生水니 水得土而養積 則水有根基롯 

라. 賢克火tP,에 mi賢水는 非火면 不能生이니 £火

則賢£溫曉之氣홍라. 然而心火는 必4흉賢水以生之 

也오 水生火변 而火無自짧之網라‘ 心克金tP,에 而

心火는 非金이면 不能生이니 x金則心£淸輔之氣

훗라. 然而뼈金必4흉心火以生之也니 火生金하면 而

金£寒冷之憂라. 뼈克木也에 而師金은 非木이면 

不能生이니 x木則金£합짧之氣횟라. 然而)jf木은 

必4흉師金以生之也니 金生木이면 而木x覆廢之愚
이라_l0) 

여기서 진사탁은 땀克土냐 “ 9꾸木은 非土변 

~何以生고”하여 土生府함을 설명하였고 다시 木

克土하여 土가 流通이 되면 土가 生氣가 있게 됨 

으로 )jf生土가 됨을 설명하였다‘ 

牌克水나 ‘’牌土는 非水변 又何以生고” 하여 水

10) 柳長華- 상게서. pp.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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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牌함을 섣탱하였고 다시 土克水하여 불이 寶積

되면 水가 根基가 있게 됨으로 牌生水가 됩윤 설 

명하였다 

賢克火나 “ 賢水는 非火면 不能生이니 無火則

賢無溫購之氣훗라” 하여 火生뽑함을 설명하였고 

心火가 뽑水의 克을 얻어 멈췄t킹뼈가 없게 된다 

고 하여 뽑克火가 곧 賢生火임을 설명하였다. 

心克金이나 “ 心火는 非金이변 不能生이니 無

金則心無淸輔之氣훗라”하여 金生心함을 설명하였 

고 師金이 心火의 克을 얻어 “金無寒j윤之憂”라 

하여 心克金이 곧 心生金임을 설명하고 있마 

麻克木 이나 “ 師金븐 非木이변 不能生이니 無

木則金無野發之氣롯라” 하여 木生金함을 설명하 

였고 따木이 뼈金의 克을 얻어 木無癡廢之뽕、하므 

로 師克木이 곧 師生木임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진사탁은 ‘’ 以上五者는 亦存至理 하니 知其願fill

之奇면 則治病에 自有神異之效”llJ 라고 하였다 

4) 'I:함이 전적으로 /|;이 

아님 (tl:_ '1、z;νu

이에 대해 陳士繹은 r外經微言·五行生훤篇J애 

서 다음과 같이 기숲하고 있다. “雷公티 請言生不

全生하노이다 ~맞伯日 生不全生者는 專言賢水也니 

各빼뼈無不取쫓於賢하나니 'u이흉뽑水而神明煥發也 

오 牌得賢水而精微化導也오 R벼得賢水而j좁關下行 

也오 JfH흉뽑水而짧慮決廠也오 七冊亦無不得뽑水 

而布化也라 然而取資多者는 分給必少훗니 親於此

者는 統於彼하고 n풍於t者는 演於下니 此生之所

以難全也라12)(놔공이 이르기뜰 챙컨대 生함이 전 

적으로 生이 아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야 이르거를 生함이 온전한 生이 아년 것은 오로 

지 뽑水를 말하는 것이니 각 장부가 賢에서 밑천 

을 取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心이 賢水뜰 얻어 神

明이 발현하게 되고, 牌가 뽑水플 얻어 精微之氣

11) 柳長華 상게서 p 390. 
12) 柳長華. 상게서 p 33 

104 

플 변화 인도하게 되고, 뼈가 賢水를 얻어 淸홈혐의 

기능이 下行하게 되고, 府이 뽑水플 얻어 諸I흉를 

결단하게 되고, 七뼈가 또한 賢水플 얻어 宣布變

化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나 믿천을 取함이 

많으연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적어지게 

되니 여기(賢)에 머물러만 였으면 彼(나머지 장 

부)에 부족하게 되고, 위(나머지 장부)에서 두터 

이 하면 아래(賢)에서 짧게 되냐 이것이 生함야 

온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여가서 生不全生은 전적으로 뽑水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賢水가 生命活動의 뿌리가 

됨을 강조하면서 8옳R땀의 活動이 이를 밑천으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活動은 賢水를 고갈시켜 生

命에 위해를 가져옴을 설명하고 있다. T石室秘錄,

-論五行J에처는 이에 대해서 “何以見生不全生乎

아 賢生llfili에 而不能全生府木하나 蓋賢水無-鷹

不取資也라 >LA흉賢水하면 而神明始煥發也오 牌得

賢水면 而精微始化導也오 뼈得賢水변 而淸簡始「f

行也오 llf得뽑水연 而짧I흉始決斷也오 六服亦無不

得賢水mi後에 可以分布之라. 此賢經之不全生而無

乎不生也라”13)라고 하여 生不全生의 뜻은 賢이 

llf만을 전적으로 生하지 않고 나머지 五職六뼈를 

모두生한다고 하였다. 

5) 克함이 전적으로 파이 

아님 (£1시수:.!r~) 

이에 대해 진사탁은 「外經微言·五行生행篇」얘 

서 다음과 같아 기술하고 있다 

“雷公日 請言헨不全헨하노이다 뼈伯日 힘不全 

훤者는 專言뽑火也니 뽑火는 易動難靜하며 易道

難JI명하며 易J:難下라 故-動則無不動옷오 一遊則

無不遊훗오 -J:則無不1二훗니 觸於心이면 爆煩훗 

오 入於牌변 乾때훗오 昇於뼈면 P옮願옷오 流於那

이면 찢燒훗오 衝형용於七뼈면 爆漫훗라 然賢火는 

13) 柳長華. 상게서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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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雷火也며 亦龍火也니 龍雷之火는 其性雖益이나 

然聚則力專하고 分則勢散하나 無乎不첸이나 反無

乎全웹훗라)4)(뇌공이 이르기를 청컨대 克함이 전 

적으로 克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백아 이르기를 克함이 전적으로 克이 아니라는 

것은 전적으로 賢火를 말하는 것여니 뽑火는 쉽 

게 動해 고요해지가 어려우며 쉽게 遊해 順해지 

기 어려우며 쉽게 上昇해셔 내려오기 어렵다. 그 

랴므로 한번 動하면 動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번 

遊하연 遊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번 上하면 上하 

져 아니합이 없으니 心으로 올라가변 煩爆하게 

되고 牌로 들어가면 마르게 되고 師로 올라가변 

기침이 나고 府으로 흘러가변 태우게 되고 七빠 

에 충격을 주변 건조하고 갈증이 난다. 그러나 賢

火는 雷火며 龍火니 龍雷之火는 그 성짐이 비록 

맹렬하나 모이면 힘이 전일하고 흩어지변 세력이 

흩어져서 克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도리어 완전하 

게 克함도 없다.)” 

이상의 克不全克은 전적으로 賢火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뽑火의 過元함이 장부에 위해를 

끼치지만 그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石室秘錄--짧표行』에샤는 이에 대해서 

“何以見克不全克乎아 賢克火也에 而不至全克心火

니 蓋賢火無-職不햇燒也라 J떠흉賢火연 而嚴煩生

寫o]오 牌得뽑火면 而律滾乾뚫이오 麻得賢火면 

而빼願病흉흉이오 }ff得뽑火면 而龍雷出意이오 六廠

亦無不得賢火面操j붐結觸之.m:見훗라, 此賢經之不全

克뻐無乎不克ti!,라‘ (이것은 賢經이 완전히 克하는 

것은 아니지만 뽑이 克하지 않는 것이 없다.)”15) 

라 하여 克不全克의 뜻은 賢火는 전적으로 心火

만 克하지 않고 나머지 五鷹六服를 모두 克한다 

고하였다 

진사탁은 生不全生과 克不全克에서 賢水와 賢

火를 전적으로 언급하여 뽑中의 水火를 특히 重

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 柳長華, 상게서 p, 33. 
15) 柳長華, 상게서 p, 390. 

陳土繹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뼈發 

6) 샌함야 克을 두려워하여 감히 셋하지 

못함(ii:뿔~Zffrf/f'敢센) 

역시 『外經微言·五行生웹篇」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R 生뽑克而不敢生者는 若何오 ~빚伯日 !ff 
木生心火也에 而師金太8王하면 llH흘뼈克하야 不敢

生心야니 則心氣轉弱하야 金克!ff木옷라. 心火生몹 

土也어l ffij賢火(水)太묘하면 不敢生뽑니 au뿜氣‘更 

虛하야 水慢뽑土훗랴. 心包之火生牌土也에 而賢水

過찮하면 不敢生牌니 則牌氣JJO困하야 水觸흉土훗 

라, 牌몹之土生麻金也에 而府木過剛하면 牌몹f흉Jlf 

하야 不敢生뼈니 則師氣愈煩하얘 木悔牌몹옷라. 

師金生賢水.~에 而心火過값하면 師흉心克하야 不

敢生賢이니 則賢氣益抽하야 火페뼈金훗라. 賢水生

IJf木也에 而牌몹過燦하면 賢뿔牌몹之土하야 不敢

生府니 則Jlf氣‘更뼈하야 土制賢水롯라. 雷公日 何

法以制l之乎아 U빚伯日 制l克以邊其生 則生不뿔克이 

오 助生而忘其克 則克郞篇生이라‘16)(뇌공여 이르 

기를 生함이 克을 두려워하여 감히 生하지 못한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빚伯이 o]르기를 府木이 

心火플 生함에 師金이 太Rf.하면 IJf아 뼈가 克합 

을 두려워하여 감히 心을 生하져 못하니 心氣는 

더욱 弱해져서 金이 IJf木을 克하게 된다. 心火가 

뽑土를 生함에 賢水가 太g王하면 감히 몹를 生하 

지 못하니 뽑氣는 더욱 虛해져서 水가 봅土를 침 

범하게 된다. 心包火7~ 牌土뜰 生할 때 賢水가 지 

나쳐게 범랑하면 감히 牌를 生하지 못하니 牌氣

가 더욱 곤궁해져서 水가 牌土를 기만하게 된다. 

牌몹土가 師金을 生할 때 Jlf木이 지냐치게 剛하 

면 牌몹가 1lf을 두려워하여 감히 麻플 生하지 못 

하니 麻기가 더욱 허손되어 木。! 牌뽑를 업신여긴 

다‘ 뼈金이 賢水플 生할 때 心火가 지나치게 불타 

변 뼈가 心이 克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뽑을 生하 

지 못하니 賢氣가 더욱 말라서 火가 뼈金을 억압 

한다 뽑水가 1lf木을 生할 때 牌톱가 지나치게 爆

16) 柳長華, 상게서 p 33. 

10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짧뿔原典學會誌 Vol. 17-2 

하면 뽑이 牌몹士플 두려워하여 감히 府을 生하지 

못하니 /jf氣가 더욱 말라서 土가 賢水를 제압한 

다, 놔공아 이르기플 우슨 방법으로 제압할것입니 

까? 破伯이 이르기룹 克함을 제압하여 그 生을 이 

루게 하면 生함이 克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生

함을 도와서 그 克함을 잊게하면 克함이 곧 生이 
된다. 뽑火太III의 火는 水의 잘못얀 것 같다}” 

위의 내용은 相克과 相生의 상관성을 섣명한 

내용으로 相克이 지나치면 相生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즉 相克야 지나치변 我가 克을 받 

아 子를 生하지 못하게 되고 子가 生하지 못해 

약해지면 相克하는 본체를 克하지 못해서 더욱 

我가 克을 반아 弱해지는 것 o] 다, 이것을 극복하 

는 방법으로 制克以逢其生(石室秘짧에서는 見其

生而制其克이면 ftlj生可全生이라고 했다j과 助生

而忘其克(石室秘錄에서는 忘其克而助其生이면 則

克且更克이라고 했다}의 방법을 세시했는데 制克

은 相克하는 本身을 鴻하는 것이고 助生은 我릎 

補하여 我之子가 相克의 主體를 克하게 하여 행 

플 克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7). 싸oJ 'L을 두려워하여 감하 ;)~하지 

못함(;,~없/|--에j/f、敢파) 

이 역시r外經微言‘五行生웬篇」에 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마. 

“雷公티 善하노이다. 克흉生而不敢克者는 又若

何오? ~伯日 /jf木之盛은 由子賢水之狂也내 木B.f

而師氣自豪니 柔金이 安能克測木乎아 牌뽑土盛은 

由手心火之g王也니 土묘而/jf氣엽弱이니 偶木이 能

克魚土乎아 賢水之盛은 由師金之8王也니 水H王규5牌 

土엽微니 漢土가 能克밟水乎아 心火之盛은 由千

/jf木之III也니 火R王而뽑氣必虛니 弱水가 能克烈火

乎아 師金之盛은 由千牌土之III也니金盛而心氣엽 

1벌이니 寒火가 能克碩金乎아 雷公日 何찮以制之 

오 -皮伯日 救其生이면 不必制其克여라도 則弱多

薦彈이오 因其克하야 反更培其生이면 則哀轉篇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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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l7l(뇌공이 이르기플 훌륭합니다 克함이 生

을 두려워하여 감히 克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 

엇입니까? -빚伯이 이르기뜰 %木이 盛함은 賢水

가 狂盛하기 때문이니 木이 표盛함에 뼈氣가· 저 

절로 흉弱해지나 유약한 金이 야찌 剛木을 克할 

수 있겠는가 牌몹土가 盛함은 心火가 왕성하기 

때문이니 土가 왕성함에 땀氣7~ 저절로 쇠약해지 

니 뺏뺏해진 木o] 魚土플 克할수 있겠는가. 賢水

가 盛함은 閒f金이 왕성하기 때문이나 水가 왕성 

함에 牌土가 저절로 미약해지나 앓은 土가 댐水 

를 克할 수 있겠는가. 心火가 盛함은 )If木이 왕성 

하기 때문이니 火가 왕성함에 賢氣가 반드시 虛

弱해지니 弱한 水가 烈火뜰 克할수 있겠는가 師

金이 盛함은 牌土가 왕성하기 때문이니 金이 왕 

생함에 心氣가 저절로 겁약해지냐 찬볼이 碩金을 

克할수 있겠는가. 뇌공이 이르기플 무슨 방법으로 

다스립니까? d皮伯이 이르기를 그 生을 구원하면 

(母를 補하면) 그 克함을 억저l하기블 기펼하지 않 

더라도 弱한 것이 彈해지고 그 克함을 인하여 반 

대로 그 生하는 것을 더욱 북돋아 주변 賣한 것 

이 바뀌어 盛하게 판디)” 이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r石室秘錄,-論五行J에서는 좀 더 구처l적으로 다 

음과 깜이 설명하고 았다 

“何以見克뽑生而不敢克乎아? 金克木也에 뼈金 

之克)ff은 又何뽑予뽑之生/jf乎아? 不~賢H王則땀亦 

H王하고 HfB王則木盛하고 木盛則師金必흉니 雖性欲

克木야나 見않林而엽退훗라 故木哀者는 當補賢以

生/jf이오 不必、없l朋i以技/jf이라. 木克土也에 /jf之克

牌는 又何흉千心之生牌乎아? 不知心H任RU牌亦R王하 

고 牌III則土盛하고 土盛ftiJJjf木自弱이니 雖↑뾰뽑、克 

土나 遇魚土而엽賴롯라 故土賣者는 當補心以培土

오 不必制木以救土라 土制水者也에 牌之克賢은 

又何뿔子뼈之生賢乎아? 不知師8正則뽑亦8王하고 賢

R王則水盛하고 水盛則牌土自微냐 雖性欲빼l水나 見

長江而엽失옷라 故水哀者는 當補師以益水오 不必

制j土以養水라, 水制火者也에 賢水之克心은 又何뿔 

17) 柳長華 상게서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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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F之生心乎아? 不知府H王則心亦llf하고 心llf則火盛

하고 火盛~IJ賢水必、虛니 雖性훌克水(火)나 見車흙 

而엽退훗라 故火哀者는 當補lfF以助心이오 不必制

水以援心이라. 火制金者也에 心之克뼈는 又何훌牌 

之生師乎아? 不知牌BUJ師亦H王하고 B퍼표則金盛하 

고 金盛則心火담哀니 雖性欲克金이나 見碩金而難

懶옷라 故金哀者는 當補土以滋金이오 不必息火以

全金也라. 此五行之妙理오 實醫효之精搬라 能子此

深造之면 醫不稱神을 末之前聞也라 ”18) 

위의 내용은 相生과 相克의 상관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相生이 지냐치면 相克이 작용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治法으로써 救其生不必制其克과 因其克反更培

其生악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救其生은 我의 母를 

補하여 나를 왕성하게 하면 될 뿐이지 나를 克하 

는 것을 鴻해서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因其克反更培其生도 위와 같은 뜻으로 나를 

克하는 것이 있을 때 단지 나를 生하는 母만을 

북돋아 주연 된다는 뜻이다. 

이상의 6가지 내용에 대해 陳士繹은 “五行生克

은 本不可願倒니 不可顯個l而願뼈j者는 言生克之變

也라 篇中專름其變而變不可짧옷라”19) 하여 相生

과 相克은 바뀔수가 없지만 바뀌는 것은 相生之

變과 相克之變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 變은 무궁 

하다고 하였는데 이를보면 그는 五行의 相生 ,相

克에 대해 기계적인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 

하고 활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長

沙守張륨A은 “關發至此하니 精했빼훗라. 自有ff

뼈之書로 從未有誠五職之五行의 願倒神奇至此라‘ 

實有至理存乎其中하니 用之왜有效라.찌)(깊은 내용 

을 밝힘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밀하고도 신 

령스럼다. 내경이 있은 이후로 五織의 五行願iltl를 

말한 것이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 이정도 경지에 

이른 것이 없었다. 사실상 지극한 이치가 이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곧 효과가 있다)”라고 

18) 柳長華, 상게서‘ p. 390. 
19) 柳長華, 상게서. p, 33. 
20) 柳長華, 상게서 p. 390 ‘ 

陳士繹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閒發

하였다. 이러한 生克의 관계는 r黃帝內經J에서 論

述한 五行의 生때關係의 內容과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r內經」악 五行生힘의 理論을 보다 

豊富히 하고 謝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fi行센克의 임상적 활용 

陳士繹의 이와 같은 相生·相克의 願f혜 뽑、想은 

어떤 실속 없는 說敎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著書에 -DIK實通되고 있다. 

後A들은 陳土繹의 學찌q思想、을 評價헬 때 그에 

가l 있어 가장 뛰어난 부분이 辦證에 能한 것이라 

고틀 말한다, 그가 辦證에 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그는 『石室秘錄·職治法」애서 “二藏合而治之者

는 其義又何居오 賢은 水職也오 心은 火藏也라 

옮心賢二經鳳tit敵이니 似乎不宜豪連而-治之라 

不知心賢雖相행이나 其實相須니 無心之火 則없死 

)fr.오 無賢之水 則nlt7J<.t용이라 心161흉賢水而滋養하 

고 賢必4흉心火而溫魔이니 如A驚陽不安하며 夢遺

精빠이 뿔非心賢不交乎아 A以鳥驚陽不安을 心之

病이나 我以篇賢之病이오 夢遺精뺀을 A以寫賢之

病이나 我以寫心之病이니 非願iltl之也라 實至當不

易之理”21)라고 論述한 1:1t가 있다. 

그는 또 r石室秘錄·뾰醫法」에서 “蓋A生師氣는 

夜歐어l 必歸氣於賢中하니 此母居子舍之義也라 今

因色愁過度하야 賢水大純하면 麻金日去生之오 久

之 則不特뽑水虛라 而뼈金亦虛니 警如家有浪子하 

야 B費千金하야 母有積養을 B 日與之라가 碩훌 

iltl慶하야 盡數交付其子니 後將安繼오 옮子質而'ffJ: 

亦賞훗라 -遇外悔之홉에 8혐힘物解紹고 而外悔又

復恐嘴之변 逃之子舍하야 以避其鍾이나 而子家흉 

£하야 無以奉母변 又必、仍復遭家하야 以受外悔之

俊遍이니 勢不至不死변 不E라 今賢水많鷹한대 

而뼈金又純하야 外受心火之{흉하고 中受府木之橫

하야 牌土又不來生水변 則騙轉難藏이니 於是에 

21) 柳長華, 상게서.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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仍近而J:瑞이라 幸有一線元陽未絡이라 所以不死

라 원不大뺑j急救其賢하야 使負子來倫짧이면 又何

以뼈金有養했리오 況食子暴富면 不特母家亦富라 

而外悔亦不敢歡俊옷니 此不治師而正所以治뼈也 

라‘강)(사람의 Jli1i氣는 밤엑 잠을 잘때에는 반드시 

뽑속으로 氣가 돌아가니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의 

집어l 머무르는 뜻이다. 지금 色愁이 지나쳐 賢水

가 크게 쯤鎭되면 師金01 매일 매일가서 生해주 

고 오래되면 뽑水가 虛해질뿐만 아니라 師金도 

또한 虛해지니 비유컨대 접어l 방당한 아들이 었 

어 매일 千金을 소비하여 어머니가 저축했던 것 

을 매일매일 주다가 주머니플 털고 상자를 뒤집 

어 모든 돈을 그 자식에게 봉땅 주는 것과 같으 

니 뒤에 장차 어떻게 계속 하겠는가. 이는 자식이 

가난해지면 어머니도 가난해지는 것이다. 한번 外

悔의 침입을 받으변 장차 무엇을 가져고 해결을 

하겠는가‘ 그리고 外悔에 또 다사 두려워하게 되 

면 자식의 집으로 도망가 그 예봉을 피하나 자식 

의 집도 가난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면 또 
반드시 집으로 둘아가 外悔의 업신여김을 받으니 

형세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치지 않게 된 

다. 지금 뽑水가 弼揚되었는데 師金이 또 소모되 

어 밖으로 心火의 손상을 받고 가운데로 府木의 

橫遊을 받아 牌土가 또 水를 生하지 못하면 돌고 

돌아 갈무리하기 어려우니 이에 다시 똘아가 천 

식을 일으킨다. 다행이 한줄기 元陽이 끊어지지 

아니 했기 때문에 죽지않은 것이니 진실로 대제로 

급히 그 賢을 구원해서 가난한 아들로 하여금 와 

서 도움을 받게하지 않는다면 또 무엇으로 뼈金 

을 養함이 있겠는가, 하물며 가난한 아들이 갑자 

기 부자가 되변 어머니도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外悔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혈 갖이니 이는 師플 

다스리지도 않고서도 바로 麻플 다스라는 방법이 

다)”라고 하였다. 

陳士繹이 陰陽願倒 및 五行生웹약 理論으로 熾

뼈의 生첸關係뜰 通論한 要릅는 臨證時에 自由自

22) 柳長華‘ 상게서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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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로 變通해야 한다는 것을 彈調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말하자면 한 職확 病은 왕왕 여라 g藏을 

暴하여 治續해야 하고, 한 經의 病은 때때로 여러 

經을 暴하여 治f용해야 하며, 한 經어l 있는 뻐氣도 

혹은 다른 經을 통하여 다스려칠 수가 있기에 藥

物 使用時에는 너무나 틀에 빼陽받아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f辦證錄·凡例J에서 “各門

辦證은 專講五行生헨之理의 生中有웹 헬中有生하 

야 經權常變。l 願j]J級紀하니 實A은 善讀之耳23)

(각 조문의 변증은 오로지 표行生克之理의 相生

가운데 相克이 있고 相克가운데 相生이 있는 것 

을 論講하여 經法과 權道, 常道와 變法이 뒤집히 

고 복잡하니 貴A은 잘 읽을 따름이라)”라고 한 

것과, ?j[&짧뼈微』에서 “廳服之病은 雖各不同이나 

要不外五行之生행하니 逢生則病易愈i11오 逢멜則 

病難%침也라 됐生則i世我之氣하고 我웬則勞我之神 

이라 職服는 薦戰爭之地오 觸題은 寫角關之場이 

나 敵則橋除라도 而朝殺甚多하고 傷揚必過훗라 

調停於生웹之間하고 :fa解於敗亡之內냐 fil於金木

水火土而善用之也라24)( 장부의 병은 비록 각까 

다르나 요점은 五行의 相生 相克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相生을 만나면 쉽게 낳고 相克을 만나 

변 병이 낫기가 어 렵다. 내가 生하연 냐의 氣를 

뺑하고 내가 克하면 나의 神을 고달프게 할것이 

다. 장부는 전쟁터요 흉복은 각축장이니 적여 제 

거되더라도 버l어죽얀 것이 아주많고 손상된 것이 

반드시 지나칠것이다. 相生과 相克의 샤이에서 조 

정하고 패망한 안에서 和解사켈 것이니 여전히 

金木水火土에서 잘 활용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五行生헨의 뽕意를 잘 應用하는 

陳££의 깊은 뜻을 可히 헥아릴 수가 있을 것이다. 

m. 結 論

23) 陳土繹 辦證錄,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6. p 
15 

24) 陳士繹‘ 상게서 p,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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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士繹의 저서를 통해 그가 陰陽五行論에 대하 

여 前A이 未發했던 내용을 빼發한 것에 대해 연 

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士釋은 陰陽願.13;1]짧을 주장하여 順生遊死

의 常야 變하여 順之有死와 遊之有生이 됨 

을 주창하였는데 이의 뿌리는 陰陽의 互根

관계이다. 

2. 그는 五行의 相生관계가 相克관계가 되기 

도 하고 五行의 相克관계가 相生관계로 변 

화할수 있음을 뼈發하였다. 

3. 그는 生中之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五行의 

相生관계에서 本身의 熾에 水가 없으면 子

廣을 生하지 못하고 子廳을 도려어 害한다 

고하였다. 

4. 그는 克中之生의 이론을 주장하여 뺨克土 

하나 土生府의 관계도 성립하며 木克土하 

여 土가뾰讀이 되면 土가 生氣를 얻게 되 

어 lfF生土하게 된다고 하였다‘ 餘職도 이 

와 同-한 관계가 성립한다. 

5. 그는 生不全生의 이론을 주장하여 뽑水는 
전적요로 땀만을 生하지 않고 나머지 職服

를 모두 生하여 생명활똥의 뿌리가 되지만 

지냐친 활동은 賢水를 고갈시켜 생명이 위 

태롭게 된다고 하였다. 

6. 그는 克不全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몹火는 

전적으로 心火만 克하지 않고 나머지 廠뼈 

를 모두 克하므로 賢火가 過π하면 %흉뼈에 

위해를 끼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완전 

히 해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7. 그는 生흉克而不敢生의 理論을 주장하여 

相克의 기운이 강하면 相生을 저해하는데 

陳士繹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뼈짧 

이때는 강한 相克의 기운을 i옳하거나 相

克을 받는 本身을 補하여 치료한다고 하 

였다. 

8. 그는 克뽑生而不敢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相生의 기운이 강하면 相克이 작용하지 못 

함을 설명하였는데 이때는 母를 補하여 子

를 왕성하게 하면 되고 子를 克하는 것을 

鴻해서 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 

다. 

9. 陳士繹은 械뼈의 生中有克 克中有生의 

이론을 원활하게 운용하여 辦證에 자유 

자재로 活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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